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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1월 4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‘온라인･원스톱 대

환대출 인프라’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. 2023년 5월 계획대로 53개 금융

회사와 23개 대출중개 플랫폼이 참여하여 신용대출에 대하여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

어 2023년 12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.

대환대출 인프라는 ‘대출비교 플랫폼’과 ‘대출이동 시스템’으로 구성된다. ‘대출비교 플랫

폼’은 고객이 본인 명의의 대출과 금융회사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대환할 대출을 선택하도

록 하며, ‘대출이동 시스템’은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 간 자율협약을 통해 소비자가 이동

하려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원리금을 대신(代) 상환(換)하도록 한다. 

대환대출 인프라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대출고객의 금리가 낮아지는 등 

대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 그러나 금융회사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

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폐해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. 

금융회사의 대출심사는 차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. 금융회사가 개

인신용대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 기능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

소요되는 경우 대환대출 활성화로 인하여 대출계약의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면 금융회사

는 당초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출심사를 할 유인이 줄 수 있다. 대환대출 활성화로 금

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. 

대환대출의 대출비교 플랫폼은 사실상 금융 플랫폼을 통하여 운영되는데, 고객 접점을 이

미 확보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금융 플랫폼의 시장 집

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.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접속 및 이용이 늘어날수록 고객 데

이터 생산이 늘어나고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더욱 증대시키는 ‘데이터-네트워크-활동 

순환’(DNA loop) 작용으로 인하여 독점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.

이에 대환대출 인프라의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확보하면서 

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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